
THE TOWN NEWS 43April 1, 2019   Vol. 1257

KUNGFUTEA

SNOW 
CREAM

부동산/경제

미국의 주택건설 경기가 약세로 전환했다.

지난 27일‘뉴시스’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전날 2월 

주택 착공 건수가 116만2,000건으로 전월 대비 8.7% 

감소했다고 발표했다. 이는 1년반 만의 최저치이며 감

소폭은 8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다. 시장 전문가들의 

전망치는 121만3,000건이었다.

그러나 CNBC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중단으

로 모기지(주택담대출)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향후 

주택시장 경기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.

지난주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평균 4.06%

로 진전주의 4.28%보다 0.22%포인트나 내려갔다. 1

년 전의 금리는 평균 4.40%였다. 

2월의 신규주택 건축허가는 129만6,000건으로 

1.6% 줄었다. 월별 허가 건수는 2개월 연속 감소했지

만 허가건수가 주택 착공 건수를 앞지르고 있어 앞

으로 몇달 안에 주택건설이 호전될 것임을 시사하고 

있다.

한편 지난 28일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(NAR)에 따

르면 2월 잠정 주택판매(pending homesales)는 전달

에 비해 1% 하락했다. 잠정주택판매란 주택의 매매계

약이 성사됐지만 잔금 지급 등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

상태를 수치화한 것으로 기존주택 판매를 1~2개월 

먼저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이다. 

지난 29일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같은 달 신규주택 

판매는 전월보다 4.9% 증가한 66만7,000건이었다. 

이는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만의 최고치이다. 

2월 주택 착공, 8개월래 최대폭 감소

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가 머지

않아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

고 있다.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약 

12년 만의 미 국채 첫‘장·단기 금리역전’현상이 심

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. 통상 자금을 오래 빌려 쓰는 

장기채의 수익률이 단기채를 밑도는 현상은 경기침

체를 예고하는 신호로 여겨진다.

지난 26일‘서울경제’에 따르면 뉴욕 채권시장에

서‘벤치마크(기준)’인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하

락세를 이어가면서 2.418%에 마감했다. 장중에는 

2.388%까지 떨어졌다. 이는 지난 2017년 12월 29

일 이후로 최저치다. 반면‘초단기물’인 3개월물 미

국채 금리는 0.01%포인트가량 하락하는 데 그치면

서 2.445%를 나타냈다. 이로써 10년물과 3개월물의 

금리는 0.03%포인트 가까이 뒤집혔다. 10년물과 3

개월물의 수익률 역전은 2007년 이후로는 처음이다. 

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1~2년 이내에 경기침체로 

이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. 경험적으로도 2

차 세계대전 이후로 불황 국면에 들어설 때마다 장

단기 금리역전이 발생한 바 있다. 그러나 연준은 수

익률 곡선만으로 경기침체를 과도하게 예단할 필요

는 없다는 입장이다.

그러나 시장의 우려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

기다. 로이터통신은“장·단기 금리 역전으로 연준의 

금리인하가 가까워진 듯하다.”고 보도했다. 

장·단기 금리 역전 심화
 ‘금리인하’ 전망 확산


